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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tilized as 

a textbook for the children both in China and in Korea. It is firmly believed that this great book in Asia was created by 

Chinese people (Han, 1583).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found that Tcheonzamun was quite translated well on Korea language style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know if Korean language-speaking people made Tcheonzamun. It is known that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16 letters (Park et al., 2021; Kim, 2023). And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225th-240th). 

The method of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was utilized for the present work (Park et al., 2021).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study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225th-240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Do you want to use your time (陰) in a wise manner (

寸 )? (Tcheonzamun 225th-240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225-228 禍(Hwa) 因(In) 惡(Ag) 積(Zeog). My husband! In order for the unhappiness (

禍) to occur (因) to you! My husband! Please do the bad things (惡) many times (積). we suppose that the order of (225-

228 禍(Hwa) 因(In) 惡(Ag) 積(Zeog)) were ABCD, the order of the present translation is ABCD. This is the type of 

Korean language. 229-232 福(Bog) 緣(Yeon) 善(Seon) 慶(Gyeong). My husband! In order for the happiness (福) to follow 

(緣) you. My husband! You do the good things (善) with pleasure (慶). If we suppose that (229-232 福(Bog) 緣(Yeon) 善

(Seon) 慶(Gyeong)) were ABCD, the order of this translation is ABCD. This is the type of Korean language. 233-236 尺

(Tcheog) 璧(Byeog) 非(Bi) 寶(Bo). My husband! Do you try to get (尺) a lot of jewel (璧)? My husband! Do not (非) 

work hard (寶) for it! If we suppose that (233-236 尺(Tcheog) 璧(Byeog) 非(Bi) 寶(Bo)) were ABCD, the order of the 

present translation is BACD. It is similar to the type of Korean language. 237-240 寸(Tchon) 陰(Eum) 是(Si) 競(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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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husband! Do you want to use your time (陰) in a wise manner (寸)? Do work hard (競) for this purpose (是)! My 

husband! In other words, please share the time well! And make it(to share the time well) very important! If we suppose 

that (237-240 寸(Tchon) 陰(Eum) 是(Si) 競(Gyeong)) were ABCD, the order of this translation is BACD. It is similar to 

the type of Korean language. 

Keywords: My husband! Do you want to use your time (陰) in a wise manner (寸)? (Tcheonzamun 225th-240th).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tilized as a 

textbook for the children both in China and in Korea. It is firmly believed that this great book in Asia was created by 

Chinese people (Han, 1583).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found that Tcheonzamun was quite translated well on Korea language style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know if Korean language-speaking people made Tcheonzamun.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Tcheonzamun book is composed of 1,000 

Chinese characters (Han, 1583). It is known that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16 letters (Park et al., 2021; Kim, 2023). 

And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225th-240th). The method of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was utilized for 

the present work (Park et al., 2021).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study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225th-240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Do you want to use your time 

(陰) in a wise manner (寸)? (Tcheonzamun 225th-240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225-228 禍(Hwa) 因(In) 惡(Ag) 積(Zeog). 

My husband! In order for the unhappiness (禍) to occur (因) to you! My husband! Please do the bad things (惡) 

many times (積). 

 

We suppose that the order of (225-228 禍(Hwa) 因(In) 惡(Ag) 積(Zeog)) were ABCD, the order of the present 

translation is ABCD. This is the type of Korean language. 

 

229-232 福(Bog) 緣(Yeon) 善(Seon) 慶(Gyeong). 

My husband! In order for the happiness (福) to follow (緣) you. My husband! You do the good things (善) with 

pleasure (慶). 

 

If we suppose that (229-232 福(Bog) 緣(Yeon) 善(Seon) 慶(Gyeong)) were ABCD, the order of this translation 

is ABCD. This is the type of Korean language. 

 

233-236 尺(Tcheog) 璧(Byeog) 非(Bi) 寶(Bo). 

My husband! Do you try to get (尺) a lot of jewel (璧)? My husband! Do not (非) work hard (寶) for it! 

 

If we suppose that (233-236 尺(Tcheog) 璧(Byeog) 非(Bi) 寶(Bo)) were ABCD, the order of the present 

translation is BACD. It is similar to the type of Korean language. 

 

237-240 寸(Tchon) 陰(Eum) 是(Si) 競(Gyeong). 

My husband! Do you want to use your time (陰) in a wise manner (寸)? Do work hard (競) for this purpose (是)! 

My husband! In other words, please share the time well! And make it(to share the time well) very important! 

 

If we suppose that (237-240 寸(Tchon) 陰(Eum) 是(Si) 競(Gyeong)) were ABCD, the order of this translation is 

BACD. It is similar to the type of Korean language.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0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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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해김씨 일수 요셉 아부지와 장인어른 함양박씨 영학 아부지 두 분 아부지 덕분이어라우! - 제가 한 것이라곤 

그분께 꾸뻑 인사를 한번 드린 것 밖에..... 

38 우리 김해김씨 일수 요셉 아부지와 장인어른 함양박씨 영학 아부지 두 분 아부지 덕분이어라우!..... 

현희 레지나랑 제가(상덕 아오스딩) 성식이 처남에게 2012년 7월 4일 아침에 답장을 썼습니다.) 성식이, 우리가 

서울에서 신혼 살림할 때, 어느 날 학교에 가는 데, 누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전봇대인가에 숨었다가 

얼른 뒤돌아 보니 현희였네. “왜 나를 따라왔어?”라고 물으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라고 대답하더구만. 

막내딸인 현희가 서울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성식이 오빠 부부가 같은 서울 장위동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러 가지는 못했지만, 현희에게는 많이 위로가 되었을거네. 처형들과 처남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도 우리 

부부는 하루 하루 생활이 기쁘답니다. 신혼 여행 다녀와서 처갓집에 갔는 데 온 가족이 모여서 현희랑 나를 

맞아주는 모습이 바로 어제 일인 것처럼 기쁘고 신나는구만!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우리 두 사람을 

사귀도록 소개해주신 둘째 처형(점현 카롤리나)과 김 희정 알로이시오 형님 고맙습니다. 40 제가 한 것이라곤 

그분께 꾸뻑 인사를 한번 드린 것 밖에 (천자문 열다섯 (복연선경)福緣善慶)..... 우리 대전 내동성당 김 정수 

바르나바 신부님께, 홍 성민 미카엘 신부님께, 정 인순 이레나 수녀님께, 남 은영 마리후꼬 수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 홍보분과장이신 김 남식 요셉 형제님, 우리 성당 인터넷 카페(안골빛누리) 카페 

관리자이신 함 미숙 엘리사벳 자매님, 카페 부관리자이신 이 준영 예로니모 형제님께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福)과 화(禍)인데...”라고 제가 말을 꺼내자 말자, 현희는 

“아, 길흉화복을 다룬 글이네요.”라고 금방 제 말을 이어갑니다. 현희는 아버님(저의 장인 어른)이 한문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천자문에 관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천자문 해석이 꽤 이상하지요? 

저는 한문 해석의 기본으로, 중국말을 뒤에서 부터 해석해 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 

종한, 오 문의(2005년)의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글의 해석을 ‘나를 알고 

그를 알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도서: 박 종한, 오 문의. 2005 년. 중한번역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p. 15-17. 서울.) 한문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제 전공은 풀입니다.) 왜 천자문 글을 

번역하고 있느냐고요? 중국말 공부를 위해 천자문을 보고 있었는데, 천자문 문장의 본래 뜻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천자문 책 밑에 쓰여져 있는 뜻풀이보다 훨씬 깊을 것이라는 생각을 몇년 사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 아내 현희 레지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번역을 보내주다가, 올해부터 우리 성당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번역 열다섯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 것이라곤 그분께 꾸뻑 인사를 한번 드린 

것 밖에” 입니다. 이 글은 1000자문에서 225-240 번째 글입니다. (화인악적) 禍(`) 因(-) 惡(`) 積(-) 악한 일이(惡) 

계속해서 쌓이고(積) 이것 때문에(因) 나쁜 일이(禍) 생긴다고요? [에이, 너무 걱정 마세요. 천자문은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 분의 글이니까요! 천자문의 저자는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악한 일이라든지, 여기에는 그리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둘째, 셋째, 넷째줄 모두 복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복연선경) 福(/) 緣(/) 善(`) 慶(`) 좋은 일을(善) 기꺼운 마음으로 하면(慶) 복으로(福) 연결됩니다(緣). [밖에서 

마늘을 다듬고 들어온 현희가, 몸안에서 암의 전이를 막아주는 야채수를 한잔 따라 줘서 마시고 나서, 다시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기 시작하니 오후 산보가 어렵겠습니다. 암에 걸리고 수술하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 생각났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새삼스레 알게 되었지만요. 서로 반대됩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남도 나 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이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남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능력은 함께 나누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인가 봐요.] 

(척벽비보) 尺(V) 璧(`) 非(-) 寶(V) 귀한 구슬이(璧) 한 덩어리(尺) 있다고 해도, 이것이 보물이(寶) 아니지요(非), 

[제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되어 마음이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승진을 담당하는 위치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 

데, 그분이 저에 관해 “이 사람은 내 임기 동안에 꼭 승진을 시킬거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 임기 동안에 저는 승진을 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뭔가 좋은 무슨 일을 했나?” 생각해 봐도 생각이 

안났습니다. 겨우 생각이 났는 데, 제가 한 것이라곤 언젠가 대전 유성온천 공중 목욕탕에서 우연히 그분을 

뵈었는데, 그분께 꾸뻑 인사를 한번 드린 것 밖에 없는데요. “권 혁남 교수님, 이 기회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촌음시경) 寸(`) 陰(-) 是(`) 競(`) 그럼 어떤 것이 보물인데요? 기회가 닿기만 하면 아주 작은(寸) 

시간이라도(陰) 다투듯이(競) 바로 이것(是)을, 네, 둘째 줄에서 말한 ‘좋은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씁니다, 2012년 7월 10일 오후.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237-240 寸(Tchon) 陰(Eum) 是(Si) 競(Gyeong). My husband! Do you 

want to use your time (陰) in a wise manner (寸)? Do work hard (競) for this purpose (是)! My husband! In other words, 

please share the time well! And make it(to share the time well) very important! If we suppose that (237-240 寸(Tchon) 陰

(Eum) 是(Si) 競(Gyeong)) were ABCD, the order of this translation is BACD. It is similar to the type of Korean language.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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